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 · 실제 회사와 무관
배차·운임 분석 기준 — 배차·수송팀 공통 메모
JJ로지스(가상, 3자물류·화물운송, 센터 6곳) · 대상: 2026년 10월 정기 간선 7개 노선 · 정원: 11톤 22팔레트, 5톤 12팔레트
1. 평균 하나로 보지 않고 노선별로 본다
전체 평균 적재율이 괜찮아 보여도 노선마다 다르다. 분석표는 노선 한 줄에 한 칸씩 채운다.
2. 분석표에 넣을 칸
노선, 건수, 평균 적재율(%), 건당 평균 운임(원), 팔레트당 운임(원), 계약 운임 대비 초과(%), 공차 회차율(%), 배차 실패율(%), 개선 후보 여부.
3. 계산 방법
평균 적재율 = 적재 팔레트 합계 ÷ (건수 × 정원). 팔레트당 운임 = 운임 합계 ÷ 적재 팔레트 합계. 계약 대비 초과 = 건당 평균 운임 ÷ 계약 운임 − 1. 배차 실패율 = 배차 실패 ÷ (완료 + 확인 필요 + 실패).
4. 빈칸은 짐작으로 채우지 않는다
운임이나 적재 팔레트가 비어 있는 완료 건은 «확인 필요»로 따로 모은다. 0으로 넣어 평균에 섞지 않는다.
5. 같은 배차는 한 번만
같은 배차번호가 두 번 나오면 먼저 나온 행만 센다. 복사본 파일의 같은 행도 한 번만 센다.
6. 분석에서 빼는 것
화주 요청으로 취소된 건은 분석에서 뺀다. 배차 실패 건은 적재율·운임 평균에 넣지 않고 실패율 계산에만 쓴다.
7. 개선 노선 후보 기준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후보: 평균 적재율 60% 미만 / 계약 대비 초과 8% 이상 / 배차 실패율 20% 이상. 후보마다 해당 이유를 적는다.
8. 표기는 맞춘다
날짜는 2026-10-12처럼, 노선은 «인천→부산»처럼 맞춘다. 계약운임표의 노선 이름이 기준이다.
9. 앞 업무 결과 연결
03_물량예측의 다음 주 예상 물량으로, 지금 평균 적재율대로 달리면 필요한 차량 대수와 계획 대수(적재율 85% 기준)를 비교한다.
10. 최종 판단은 사람이
노선을 바꾸거나 운송사와 계약을 고치는 일은 담당자가 정한다. 운송사·차주 이름은 사내에서만 쓴다.




